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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E를 청원에서 만나다 – 미래ENT
복지영상 이성종

영화 월-E에서 2805년 지구의 모습은
대기권 밖 까지 쓰레기들이 구름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위해 고철들을 
네모난 큐브 모양으로 압축해서 쌓아놓는 
청소로봇(월-E)들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폐기물 분리수거를 맡겨놓은 역할에 
충실하지만, 
어마어마한 쓰레기만 남겨놓은 채 
모두 고장이 납니다.

700백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홀로 남겨진 작은 로봇의 재치 있는 활약을 
영화로 본 덕분에 저희 집은 아이들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즐거운 놀이가 되기도 했
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북이 모여진 페트병과, 종이, 캔, 유리와 비닐을 구분해서 
분리수거함에 넣는 마음은 비싼 쓰레기봉투를 덜 사용하게 되었다는 약간의 뿌듯함이랄까? 
아니면 지구 환경을 좀 더 보존하는데 기여했다는 보람 같은 걸 느끼며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준 곳이 바로 미래 ENT 

영화 속 월-E가 고철들을 품었다가 내 놓은 것 같은 플라스틱 큐브가 
작업장 곳곳에 쌓여 있는 모습에 감탄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며 플라스틱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수거해 온 플라스틱들이 컨베이어 벨트위
에 올려지자 마자 페트병들을 툭툭 쳐내듯
이 골라내는 손길의 리듬에 맞춰 페트병들
만 우르르 모여 한 곳에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손은 야쿠르트병을 중심으로 
골라내고, 어떤 손은 계란포장 같은 얇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골라냅니다. 



분명히 플라스틱만 모여진 자루를 쏟은 것일텐데, 아쉽게도 비닐, 가방, 종이팩, 형광등, 컵라
면, 나뭇가지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도 섞여 있어 다른 플라스틱이 선택받지 못하게 하거
나, 선별과정을 더디게 합니다.  

50미터가 조금 못 되는 컨베이어 벨트 마지막 까지 오는 동안 선택되지 못한 플라스틱과 잡
다한 것들은 결국 재활용 공장에 와서도 매립용 쓰레기가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컨베이어 벨트를 맡은 
아주머니의 손길은 더욱 바빠보입니다. 

주워놓은 듯한 거울은 
얼굴에 뭐가 튀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용도로 
쓰고, 멀쩡해도 버려진 탁상 시계는 아주머니
의 손길에 의해 지금 몇 시쯤 되었나 궁금한 
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쓰레기라 버린 물건들을
 ‘제품’ 이라 바라보며 문어다리처럼 손이 열 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에요. 물량을 많이 올려서 많이 선별하게 하는 거 
물량이 선별되는 양이 많아지는 반면에 쓰레기로 나가는 양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고 
물량을 적게 올리면 세세하게 선별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물량을 좀 많이 올리면 아주머니들이 화를 내요.

그게 힘들어서 내는 것도 있겠지만, 
미처 다 못 줍는 것에 대한 아쉬움 
아까운 게 있는 거에요. 아주머니들
은 물건이라고 해서.. 물건이 그냥 지
나가네 잡아야 하는데, 
제품(돈)을 선별해야 한다는 애착이 
많은 것 같아요. 

‘물건이 지나가네’ 이런 말이 마음이 
표현되는 거지요. 아주머니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쁩니다. 

매출을 늘리면서 쓰레기를 많게 할 것이냐,
 매출이 줄더라도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원관련 사업의 숙명이 느껴지는 양정렬 대표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딜레마를 솔직하게 말
하면서도 재활용 쟁이 답게 카메라맨을 살짝 꼬십니다. 
“이런 영상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어떤 아가씨가 옷 가게에서 옷을 쇼핑해서 옷을 사가지고 나오는 거야 
나오는 데 굉장히 뜨겁잖아. 
음료수나 물을 사서 먹고 버리는 거야 
카메라는 이 패트병만 따라가는 거야. 
휴지통에, 분리함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군가가.. 아이면 좋겠다. 
아이가 가져다 분리수거를 하면 좋겠지. 
커다란 자루에 모여서 집게차가 집어가고 
선별장에서 선별되어서 페트가 압축되고. 
압축된 것이 700키로가 되면 파쇄를 하고, 세척을 하고 녹여서 원료를 만드는데, 원료로 실이 
나와 옷이 되어서 다시 그 옷가게로 진열이 돼.
좀 있다 그 아가씨가 와서 옷을 사가지고 가
페트를 통해서 자원이 순환되는 거지.. ”

 

 

PET병의 눈물

 

재활용 분류가 막 끝나 
압축된 PET 병들에게서 
뚝뚝뚝뚝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아프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롭게 태어난 다는 것에 안도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곁에 가서 보니, 
온갖 냄새가 섞여 묘한 향기가 난다. 
쓰다 남은 샴푸와 린스와 세제가 
마지막 여정에 향기를 남겨줘서 
재활용 되는 PET 병들을 달래주는 것 같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진 
향기보단 못하지만, 
온갖 사연이 섞인 재활용 향기가 난다. 



아가씨와 페트병의 대본까지 구상해놓은 대표는 살짝 재미난 일화를 들려줍니다. 

“전에 분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옷에다가 다이아 반지를 넣고 보관해 놨는데, 
아들이 주섬주섬 재활용으로 버렸다고 나중에 전화가 온거에요.
거기 다이아 들었다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와서 찾아가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찾았지요. 
소각해서 쓰레기로 갔겠지요.
진짜 보물은 항상 있는 거에요, 
남들이 말하는 쓰레기가 우리한테는 보물인거지요. 
가끔가다가 금, 은, 다이아가 나오는 건 이물질일 뿐이에요.”

..이물질일 뿐이에요, 

..이물질일 뿐이에요 

짖궂은 표정으로 프라스틱이 보물이라고 하는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데,
영화 월-E의 표정이 연상됩니다.  

쓰레기 속에서 반지를 꺼내 든 월-E가 고개를 갸우뚱 하다가 
케이스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반지를 버리는 순간 관객들이 내뱉던 아쉬움들을 철저히 무시하
고 묵묵히 지구를 청소하던 월-E1).

왜 ‘미래’를 회사명에 넣었나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쓰레기고 하찮은 물건이지만, 나중에 다시 우리한테 자원으로 돌아온
다.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서.. 그래서 미래자원이라는 상호를 씁니다.” 

먼 미래의 가치를 열심히 일궈내는 손길을 돕기 위해서라도 분리수거를 잘 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해봅니다.

1) Waste Allocation Load Lifter-Earth Class 지구 폐기물 분리수거 로봇


